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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8월 11일(화) 이천 송계리 및 안성 수해 피해지역을 격려 방문하고 전주건식 지원 등 현장 작업을 도왔다. 이천·안성 지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큰 폭우피해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다. ��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높은 습도 속에서 숨이 턱까지 차 올랐지만 조합원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생각에 작업손길을 멈추지 않았다.��조합간부들은 먼저 전주 건식 작업 및 고압전선 및 케이블 이설 과정을 돕고, 통행 차량의 안전 운전을 유도했다.��이날 최장복 조직처장은 “수해 피해는 많은데 복구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달려왔다”며 수해지역 조합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지원을 나오게 됐다”고 밝혔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, “돌다리도 다시 두들긴다는 마음으로 작업 시설과 환경을 지속 점검할 것”주문��이어 "조합원들께서도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 요소를 거듭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서로 합심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"고 당부했다. ��앞서 김해관 위원장도 “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비 피해로 그 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설들이 정말 괜찮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”며 거듭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. ��한편 비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이어지고 있다.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전국 각 지역의 수해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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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및 안성 수해 현장 속으로�노동조합, 케이블 이설 및 차량 안전유도 등 복구작업 지원










